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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人力增大를 위한 營農後繼者 育成戰略
- 日本의 事例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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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Strategics for Future Farme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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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가 발전됨에 따라 日本 農村地域의 人力不足은 심각한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일본정부의 對應은 정책적으로 農業振興事業을 展開 (예 : 農地改革 등)하는데 역점을 두

고 있다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營農後繼者를 양성하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牽

引車的 역할로 삼고 있다 . 비교적 山間地帶로 되어 있는 일본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營農後繼人

力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와 더불어 農業專門人力을 확보하여 이들이 중심이 된 농업을 발전시키

고자 하는 戰略을 수립하고 있다 . 營農後繼人力을 양성하는 방식은 지방마다 特色있게 전개되고 있는

데, 本稿에서는 山形縣의 事例를 檢討하였다 . 영농후계인력을 育成하기 위한 훈련내용은 實踐敎育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영농후계자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組織을 活性化하고 農業士制度를 강

화하며 地域的으로 영농후계자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영농후계자 육성과 함

께 中核農家 勞動對策 特別事業을 수립하여 經濟資本主義 사회에서 농민들이 自立할 수 있고 꾸준히

生産活動을 持續할 수 있도록 支援政策을 竝行하고 있다 . 日本 營農後繼者育成方案을 考察하면서 한

국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營農後繼者 問題解決을 위한 몇가지 提言을 記述하였다 .

As Japanese economy has been well developed, the manpower problem of farmland has also become one of
the largest and the most crucia l iss ues in the overall agricultura 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energetic younger generation and a core of agricultura l labor force , has drastica lly decreased,
while the weak older generation has increased. This severity of manpower shortage in agricultura l sector led
to create a farmer tra ining programs which had been vigorous ly begun by the Yamagata Prefecture , and a
center for promoting local autonomy. The major purpose of education for enhancement of status of future
farmers as well as the welfare of core farmhousehold is to provide them with technical or vocational education
to give tra ining to those who want to become agricultura l technicians, rura l leaders or practica l farmers
Educational program for future and young farmers put emphasis on practica l tra inings which are directly
applied to proper farm management. As a supporting policy for promoting furture farmers' activities , Prefecture
- level supports were strengthened to develop technical capability, manageria l and supervisory ability, and the
ability to lead organized activity so that the farm youth may operate modern farms with higher efficiency and
greater specia lization. Politica l consideration was also made to develop a rich sense of farm management as
well as the adaptability necessary to introduce technical and manageria l innovations. Methological
meas urements on how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do for solving the problem of agricultura l manpower
facing in farmland in Korea were noted.

Key wo rds : Futrue farmmer, Agricultural Man Power, Educational program, Core
farm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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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일본의 농업은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순조롭

게 발전되어 왔다. 農業生産指數측면에서 보면

1955년부터 65년까지는 연평균 3%의 높은 수준

으로 증가하였으며 65년부터 70년까지는 연평균

2% 증가로 약간 沈滯局面을 보여주다가 70년도

이후부터는 米穀생산 조정으로 인해 성장률은

1%내외로 정체되기 시작하였다(李, 1980; 什,

1985). 더욱이 1945년 당시에 일본 농촌에는 많

은 失業人口를 包容하고 있었는데, 특히 遊休勞

動力이 지나치게 많았던 점은 그만큼 일본농업의

성장률 제고에 逆機能的으로 작용하였다. 거기

에 비료를 비롯한 각종 生産資材의 缺乏은 농업

생산성을 停滯시키는데 한 몫을 하였다.

따라서 농업생산수준은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이에 따른 식량위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는 불

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

안정을 위한 低米價 및 강제적인 米穀 買入政策

으로 한 때는 농민의 生産意慾마저 심각하게 低

下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의 생산의욕을 低下시키는 정책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곧바로 대대적인

農地調整政策이 시행되었고 食糧增産計劃이 수립

되었으며, 土地改良을 위한 본격적인 投資措置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생산자재의 공

급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實質所得增

大를 위한 受惠政策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같

은 對農民政策에 힘입어 50년대초부터 일본의 농

업생산력은 사실상 급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였

다(什, 1990).

일본의 농업 성장 배경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後繼者들이 布陣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다. 원래 후계자는 學校敎育과 社會敎育, 그리고

行政機關 및 團體에서 실시하는 이론과 實技敎育

을 통해서 육성되어 왔다. 특히 농업은 「人間의

魂」이 담긴 自然의 作品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

러한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 양성은 곧 농

업의 중대한 成敗要因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農業特質 및 고도의 생

산성을 추구하는 형태의 농업을 고집하면서 이를

뒷받침해 주기위해 강력하게 촉진하고 있는 後繼

者 育成戰略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II. 日本 農業生産力의 增大와 그 特徵

1. 農業生産 增大와 그 變化

1960년대 일본의 농업생산력은 일본 전체의

經濟成長패턴이 정착되고 농업에서 비농업부분으

로 노동력이 유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

다. 그동안 生計維持를 위해 농촌에 머물렀던 人

力들은 서서히 공장지대로 흘러나가기 시작하였

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소득을 급

속도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야기시켰으며 생활향

상에 따른 食生活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었다. 특

히 식생활이 炭水化物 중심에서 蛋白質 위주로

전환됨으로써 식량 수급구조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食糧 需給構造變化는 곧바로 농업 생

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東畑 및 神谷, 1960; 東畑, 1931). 그 변화

를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主 穀

米穀生産은 1960년대말 까지 급속하게 증가하

였으나 70년대에 이르러 생산조정정책으로 저하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UR 및 WT O 영향을

받기 시작한 90년대에 들어와 絶對生産量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長谷, 1985). 雜穀과

甘蔗類에 있어서도 生産指數는 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2 ) 畜産 및 靑果物

축산물과 청과물은 農業綜合生産 平均指數를

능가하는 상승률을 보여왔다. 특히 69년대와 90

년대를 비교해 보면 畜産은 3.7배, 果樹는 2.1배,

菜蔬는 1.5배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의 裏面에는 축산물과 靑果에 대한 폭발

적인 수요증대가 요인이 되고 있으나 더 근본적

인 원인은 일본정부가 農業基本法을 根據로한 농

업생산의 선택적 확대정책이 시행되어 이 부문에

補助金이나 制度金融 등, 財政支援政策을 강화한

것이 크게 奏效했기 때문이다.

3 ) 農業生産構成

제2차 세계대전 전의 農業産出額은 耕種部門

이 약 80%, 養蠶 12%, 畜産 7%, 기타 1%로 구

성되었으며, 이 중 米穀生産이 50%를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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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쌀과 고치의 농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養蠶部門에 역점을 두었던 것은 高附加價値輸出

商品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1년 農業基本法이 制定되고부터 趨

勢는 크게 달라졌다. 변화의 양상을 보면 첫째,
쌀 소비가 낮아지면서 소비의 비중도 30%로 크

게 저하하였고, 둘째,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던

보리와 같은 雜穀生産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격감

하였으며, 셋째, 食生活의 西歐化에 힘입어 채소

와 과실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육류의 소비 역시 크게 늘어나 30년전에 비해

30%까지 증가하였다.

4 ) 農業技術 革新

1950년대 이후 食糧增産政策의 일환으로 灌漑

用排水 시설의 정비, 圃場區劃과 農道整備事業에

착수하였다. 또한 小型 耕耘機가 先導農家를 대

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60년대에 진입해서

는 중·대형 트랙터가 農業構造改善事業의 補助

事業일환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부터는 移秧機, 콤바인, 乾燥用 管理機가

급속하게 보급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와 단일 廣

域集團農業地帶를 대상으로 헬리콥터 및 경비행

기를 활용하면서 尖端施設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전환되었다.
農産物 增大에 農資材의 광범위한 활용이 크

게 증가하였다. 특히 화학비료의 多用은 일본농

업의 특징을 이루었다. 耐肥性 多收穫 品種이 개

발되면서부터 化學肥料의 사용량도 크게 확대되

기 시작하였다. 1955년부터 개량된 병해충 방제

농약과 제초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水稻栽培

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폴리에치렌과 같은

被覆材 개발은 育苗시설을 확대하는 素材로 제공

되어 水稻栽培의 안정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

고 동시에 施設園藝分野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데에도 막대한 貢獻을 하였다.

5 ) 跳躍의 基礎가 된 農業政策의 具顯

일본정부가 농업을 혁신하기 위해 취한 최우선

의 정책은 農地改革이었다. 그 결과 27%에 이르

렀던 小作農은 4%로 떨어졌고 대신 自作農이

70%로 激增하였으며 이 숫치는 1960년대에 들어

와 95%를 上廻하였다(日本農業年鑑刊行會, 1998).

이러한 현상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한 농업생산력을 배가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농업단체는 전후 농지개혁과 함께 실질적인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協同組合으로 모습을 바

꿔 새롭게 탄생되었는데, 특히 農業協同組合은

농민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자주적 組織體系

定立과 함께 민주적 운영으로 협동활동을 강화하

면서 발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東畑, 1931). 협

동조합은 곧 全國單位로 확대되었으며 영농자금

은 물론 각종 農資材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자칫 농민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脆弱

分野를 깊숙히 침투해 들어가 농민권익을 보호하

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戰後의 황폐된 일본의 농업을 근대적 수

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교육적 사업의 일환

으로 시도된 農業改良普及事業은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 이 사업은 종전까지 관료적 형태에 머물

러 있던 단순한 生産技術指導에 국한시키지 않고

농업구조개량이라든가 농촌의 생활개선에 대해서

도 助言과 協力을 병행하였으며, 청년을 미래의

農村指導者로 육성하기 위한 집단활동을 적극 장

려하는 등,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후계자

육성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갔다. 이 사업은

또한 농민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생각하는 農

民」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었다(全國農

業會議所, 1992; 岩崎, 1988).

2. 日本 農業 勞動力의 實態와 展望

도시산업의 발전되면서 地域勞動市場이 형성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바로

공업중심의 고도경제성장 경향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製造業을 중심

으로한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팽창되었고 풍족하

게 남아있던 농촌노동력은 서서히 이들 工業地域

으로 이탈하는 徵兆가 일어났다(什, 1990).

그러나 일본경제의 高度成長이 지속되면서 공

장들은 地方 分散化가 촉진되었다. 이는 필연적

으로 지역단위의 勞動市場을 더욱 활성화 하게끔

작용하였으며,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 農業專業과

農外事業의 兼業化라는 새로운 풍조가 급속하게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農業

中心社會에서 2, 3차 산업중심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

응된 社會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農林水産省,
1986).

이러한 결과는 農家戶數와 人口에서 두드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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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 總農家戶數는 3백38만
8천호였으며 이 중 販賣農家호수는 2백6만6천호

였다. 또한 1997년도에 총 농가호수는 3백34만4
천호로 전년대비 1.3%가 감소하였으며 판매농가

수도 2백56만8천호로 전년대비 1.5%가 감소하였

다. 1997년도에 總農家 중 販賣農家가 76.8%로 농

가의 상당 부분이 판매를 위주로한 농가임을 알수

있다. 한편 총농가인구는 1997년에 3백2만4천명

으로 해마다 감소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중 65세이

상만 해도 1백87만3천명으로 농가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다(日本農業年鑑刊行會, 1998).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靑壯年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결국 농업생

산 및 농촌진흥을 위한 농업노동력의 부족이 일

본 농촌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浮刻되었음을

의미한다. 農業就業構造를 보더라도 청년층의 농

외부문 유출에 의해 婦女子 60%, 高齡者 20%로

열악한 노동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高齡化 사회구조를 促進하여 농업생산의 상대적

약체를 가속화하였다(田島, 1976).
畜産에 있어서의 樣相을 보면 專業農家가 급

격하게 감소된 것이 특이하였고 전업농가도 제1
종 겸업에서 제2종 겸업으로 이동하는 內部構造

變化가 극심하게 일어났다. 專業農家의 숫자가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上層農家群x 이 형성되어가

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농업인력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형

태를 露呈하고 있지만 背景에는 産業間, 農業 內部

의 여러 요인이 있다. 기본적인 要因의 하나는

일본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부족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업종간, 사업간 및 지

역간에 현저하게 다르다. 물론 농업에 있어서 노

동력부족문제, 거기에 基幹人力이 부족하다는 문

제의 현실도 作目間, 經營間 및 地域與件에 따라

크게 다르다(安藤, 1978).
이처럼 현재 농촌노동력의 부족문제는 농촌으

로부터 타산업으로의 勞動力 吸引要因이 급격하

게 팽창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농업 내부적으로도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만한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보듯 정책적으

로도 타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흘한 점이

인정되고 있다. 아무리 기계화가 진행되었다 하

더라도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他産業에 비해

농업에서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부

문에서의 勞動力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稻本(1992)는 일본 농업에 있어서 노동력의 흡

인이 약화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는

첫째, 日本農業의 構造的 不況 및 透明性의 不

安感

둘째, 직업 이미지 및 農場 環境條件의 劣惡性

셋째, 農業經營의 營農基盤의 劣弱性

넷째, 經濟的, 制度的 및 社會的으로 본 人力

吸收의 難易 등, 아직도 여러 障碍的 存在가 남

아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今野(1992)는 2000년대에 진입하게 되면

中核農家y 數라든가 基幹的 農業從事者數가 激減

하고 休耕地가 증가될 것이며 大學 新規卒業者를

포함한 젊은 就農者數가 감소할 것이고, 農業勞

動力의 高齡化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豫見한 바 있다.

3. 日本 農業勞動力 不足의 要因

中核農家數는 1997년 전체농가의 20%에 불과

하지만 이 농가의 農業粗生産額은 전체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채소, 과수, 축산부문의 농

가에서는 중핵농가가 생산하는 비중이 70- 90%에

이르고 있다(佐佐木, 1999). 또한 中核農家는 耕

地面積의 48%, 固定資本의 51%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숫치는 1998년도에 급감하여 국제

적인 수입개방화 정책에 일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어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에너지 節約型 農業開發, 生産性 向上, 기술개발,
국제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米穀導入과 自國內 米穀生産의 공급과잉에 따른

畓作地帶의 利用再編 對策, 농업노동력의 老齡化

對應策을 수립하고 있다(佐佐木, 1999).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中核農家를 적

극 육성하고 직업으로서의 농산업을 확립하며 安

定的인 産業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

정책의 革新 및 농산물 유통기구의 대폭적인 개

편을 서두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경영 추진
x 여기서 上層農家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농가의 範疇

는 주로 中核農家와 先導農家를 이루고 있는 농가들

을 의미하며 이들은 初期 日本農業 發達의 牽引車

역할을 하였다 .

y 日本에서 中核農家라 함은 농업에서 기간을 형성하

고 있는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로서 연간 농업

종사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를 말한다 .



Shim : Training Strategics for Future Farmers in Japanl 123

과 동시에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

을 수립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식량의 자급률

을 FAO기준에 맞춰 시행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高能率 農業z으로의 전환을 서두르

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계화, 경영구

조개선, 생산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농업의 재편과 새로운 농촌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일본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

는 분야이기도 하다.

III. 日本의 農業後繼者 育成의 歷史와

推進 過程

1. 農業後繼者 育成의 歷史와 사회적 背景

일본의 농업발달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한

데 어울어진 통합적 토대위에서 발전되어온 데다

가 행정기관과 여러 농업단체들이 가미되어 이루

어져 왔다. 이 중에서도 경험과 노력을 농업을

성립하게 한 篤農家들로 구성된 이른바 老農學派

의 경영력,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일본

농업의 기틀이 확립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단

체도 그리 많질 않다(李, 1980).
그러나 노농학파는 이론 전승성이 약해 대

체로 일대에서 그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後繼構圖를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

므로 농업후계자 양성은 아무래도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바가 컷으며 오늘의 농업도 결국 이

학교교육 (학교내에서의 사회교육 포함)이 주도

권을 잡고 발전하게 되었다(田島 , 1976).
農業後繼者 養成의 發端은 현 東京大學 農學

部의 前身인 駒馬農學校의 試業科와 현 北海道大

學의 전신인 札幌農學校의 農藝傳習科내에 이 교

육과정을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두 개 농학교의 試業科나 農藝傳習科에

입학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을 부여하였다. 우선

입학자격자로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이어

야 하며 농업규모도 5段步 이상의 農地를 소유하

고 있거나 그러한 농가의 자녀이어야만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조건은 당시 1차산업의 비중이 대단

히 높았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학과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입학조

건은 당연한 조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日本政

府는 정부대로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

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조건을 제한할 필요

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업정책이 실효를 거둠과 동시에 보다

확대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農林省의 의지는

正規 敎科目내에 농업관련 과목을 삽입하는 양상

으로 발전하여 드디어 1883년 農學敎 通則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통칙에는 대체로 자영자

양성을 목표로 한 2年制 學制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의무교육의 진행과 함께 초보적인 농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實業補習學校制를 신설하였다(東畑,
1931).

이러한 교육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행의 융

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

화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로 1894년에는 實業

敎育 國庫補助法을 제정하여 이 보조를 받아 正

規農業敎育을 받은 청년들이 속속 농촌으로 들어

갔으며 이들에 의해 농업은 크게 中興하기에 이

르렀다.
또한 기존 농민들에 대한 초급 농업교육을 실

시하기 위하여 簡易農學校制를 만들어 운영되기

도 하였다. 이 간이학교는 5년정도밖에 운영되지

못했으나 그 효과는 실로 뛰어나 보다 발전적인

교육제도의 갈망으로 이어졌고, 이는 1899년 農

業學校規定法을 제정하는 進一步적인 체제로 발

전되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명실공히 농촌

후계자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 체계는 완전히 정

착되었다고 보여진다.
때를 같이하여 駒馬農學校와 札幌農學校가 농

업전문가 양성쪽으로 힘을 기울리면서 졸업생들

에게 實業補 또는 農業經營士라는 자격증을 부여

하는 專門人資格制를 일찍이 정착시켰고 이로 인

한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 轉機를 맞이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營農後繼者 育成活動은 크게 다

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什, 1990; 山形縣 藤島

農業改良普及所, 1989- 1995).
첫째, 文部省 산하의 각급 학교에서 농업교육

을 담당케 함으로써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

안이 있고

둘째, 農林省 산하 농업대학교 및 농업개량보

급소를 통해 주로 실기위주의 후계자를 육성하는

방안이 있으며

z 여기서 高能率 農業이라 함은 투하된 자본 및 노동

력에 비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일 수 있는 農業

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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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都道府縣의 독자적 계획에 의거 후계

자 및 농업기술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

어 있다.

2. 農業者 敎育施設 및 行政機關의 계획에

의한 農村後繼者 養成活動

1) 背 景

1920년 중반기 농촌이 經濟恐慌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폐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자 農林省 당

국은 농촌부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민교육에

중점을 두는 시책을 내놓았다. 그것이 이른바 農

民專門農場의 설치인데 이것은 당시 전국적으로

한참 진행중이던 農村經濟更生運動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1934년 농촌 중

견인물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修練農場(일명 農

民道場)을 전국적으로 20개소를 설치하고서 부터

였다(什, 1985).
이 시설들은 후에 經營傳習農場으로 변경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각종 농업연수시설을 통합하

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였다. 현

재 농림성 소속의 농업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道

府縣立 54개소, 團體에서 설립한 것이 3개소가

있으며, 특히 도부현립 농업교육시설은 경영전습

농장 2개소, 농업대학교 25개소, 농업고등학원 8
개소, 연구소 7개소, 농업교육센터 6개소로 이루

어져 있다.
이 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입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하며 대학

을 졸업하더라도 1년 내지 3년간의 장기간 농업

에 관한 실천적인 연수교육을 全寮制度의 시설로

연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입교생들은 인간형성,
기초학력의 충실, 근대적, 농업경영의 실천, 경영

설계의 충실, 선진농가 유학연수 등을 통하여 현

대적인 기업적 영농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의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수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연수생의

質的 變化 및 多樣化와 이에 따른 시설교육의 부

적절, 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乖離, 農事改

良普及所 職員의 문제 및 보급사업과의 제휴가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7년에 農業改

良助長法 일부를 개정하였고, 都道府縣의 硏修用

교육시설을 농업후계자들에게 개방하여 실천적

연수교육장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농민연수교육

시설 설치운영 요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農民硏修敎育施設은 농업자영 및 경영자를

육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② 이 시설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혹

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
③ 연수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실천

교육이고 실천학습중심으로 시행한다.
④ 도도부현의 농업 및 농촌실정에 따라 전문

과정 혹은 전공코스를 두며 연수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전원이 기숙사에 入舍해야

한다.

2 ) 각급 學校의 後繼者를 위한 敎育프로그램

北海道 農業敎育센터의 農業後繼者養成科의

구체적인 연수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에 뜻을

둔 청년에 대하여 농업에 관한 高度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능력을 습득케 하며 왕성한 의욕과

創意力을 함양하고 농촌사회의 形成者로서의 자

질을 양성하면서 근대적 농업경영의 담당자에 적

합한 중핵적 인재의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實踐方案을 살펴보면

① 근대적 생산시설을 구비한 농장에서 학습

하며

② 선진농가 派遣練修, 在宅연수를 통한 자

기집의 경영진단에 의한 과제 해결학습을 하며

③ 자율과 협동정신을 체득시키는 기숙사 생

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기집의 영농상황 및 장래의 영농계획

에 의거 전공코스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코스농장의 經營管理실습을 통해 영농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한 사람의

인간으로 키우는 생활교육과 각종 자격 및 면허

증을 취득하기 위한 敎育課程도 개설하여 후계자

는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밟도록 유도하였다(全

國農業會議所, 1992).

이러한 다각적인 육성방안은 침체된 영농후계

자를 적극 양성하겠다는 施策과 더불어 국가의

農業基盤擴充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됨으로

써 그 효력을 더욱 倍加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

파견이라는 적극적인 수단과 함께 선진농가를 대

상으로 국내연수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Shim : Training Strategics for Future Farmers in Japanl 125

일본농업이 상당한 궤도에 진입해 있음을 간접적

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농가에 따라서

는 西歐農家를 능가하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도 정부가 인증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각 都府縣에서는 北海道 農業敎育센터와 類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에 적합한 정규과정

을 설치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農業者

大學校이다. 이 학교는 근대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경영능력을 습득시킴과 동시

에 풍부한 경영감각 및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유동적인 사회경제정세하

에서 농업으로서의 폭넓은 視野와 함께 협동성을

배양하는데 최우선의 과제를 두고 있다.
農業者大學校의 練修特性을 살펴보면 고졸이

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2년간 연수교육을 실시하

며 실제적인 영농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경영

실천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실습포장에서 모델농장경영이나 선진

농가 派遣學習에 의하여 地域農業의 실정에 맞는

실천적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農林水産省,
1986).

전공은 철저하게 지역농업실정에 맞아야 하며

이를 구체화한 전공과정 및 전문코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율과 협동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되

어있다. 본 과정을 졸업한 후계자들에게는 당연

히 農政當局이 지원하는 각종 營農資金을 우선적

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農村指導要員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일본만 하더

라도 현지역의 농촌지도요원은 전적으로 縣 出身

者에게 最優先權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때

문에 지역출신이 대거 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

하거나 지도요원으로 地域農業開發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日本農業敎育制度에 있어서 하나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 農村靑年에 대한 硏修敎育

체계적인 농업기술훈련을 받지 못한 청년이나

농업자대학교 출신자를 위해 追隨敎育 성격을 띠

고 있는 별도의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각 도

도부현마다 색깔을 달리해 가며 연수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농업자 연수프로그램

인데 이는 일명 講座制 練修라고도 한다. 강좌제

연수는 영농후계자가 취농하면서 단계적으로 연

수를 받는 定時制 方式의 교육을 말한다. 이 연

수교육은 농사개량보급소가 농민연수교육시설 및

시험장과 연계하여 관내 고졸이상의 영농후계자

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집체연수를 하고 아울러

현단위에서도 집체연수를 실시하여 3년동안 基

礎, 專門 및 綜合의 각 강좌를 단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종합기술연수과정도 있다. 이 연수는 중졸자

또는 U- T urn청년들에 대한 강좌제 연수를 말하

며 이 교육은 각 農事改良普及所가 담당한다(山

形縣 村山農業改良普及所, 1989- 1995; 山形縣 藤

島農業改良普及所, 1989- 1995). 한편 先進地 연수

는 영농후계자가 우수한 선진 농가에 들어가 현

장기술경영을 배우는 교육을 말하며 구체적인 교

육내용은 전국 농촌청소년 교육진흥회가 주관하

며 각 縣사이에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에 실습생을 파견하여 연수과정을 밟도록

하는 과정도 설치되어 있다. 이 과정은 주로 18
세부터 30세에 이르는 농촌청년을 歐美에 1년간

파견하여 선진농업을 체험시키는 방식과 3주간

정도의 단기간 유럽농업을 시찰하는 과정이 설치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청년사이에 인기가 높아

매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연수를 마치고 나

서 보고서 작성은 물론 그만큼 模範農業人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

수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通信講座가 개설되어 있어서 영농후

계자에게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集團活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農林水産省 農業者大

學校의 강의를 연수교재로 만들고 이를 농사개량

보급소가 전담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3. 營農後繼者 活動推進을 위한 구체적인 方案

1) 組織의 活性化

프로精神에 입각한 후계자들이 서로 連帶意識

과 協同心을 기르고 동시에 고독감을 解消하여

농업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청년 클럽조

직을 육성하고 自主的 활동을 장려해 간다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農事改良普及所에서는 管內

영농후계자의 개별 특징을 기록한 靑年카드를 정

비하고 개별지도에 응하는 동시에 후계자클럽육성

과 활동에 따른 指導·援助를 실시하고 있다. 후

계자클럽은 각 현단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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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員陣을 선출하고 있다. 임원진들은 주로 회원들

의 기술향상과 권익을 위해 활동하게 되며 더욱이

회원들의 새로운 정보를 얻고 농산물의 販路를 開

拓하는데 중심을 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農業士 (靑年農業士 , 指導農業士)制度 定着

영농후계자들에게 학습이나 활동의 목표를 주

는 사회적 評價를 높이기 위해 靑年農業 또는 후

계자를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농업자를 위한 指

導農業士制를 정착시켜 가고 있다. 지역농업의

진흥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한 농업경영자

와 후계자의 육성이라는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청년농업사나 지도농업사에게 費用의

1/ 2을 補助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사는 縣農業者大學校 또는 講座

制 練修를 수료하고 일정한 기간동안의 영농경험

을 가진 35세미만의 영농후계자로서 지역농업을

先導해 가는데 주력하고 장차 지역농업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선발하게

되며 선발된 사람은 縣知事의 인정을 받는 절차

를 거치게 된다.
지도농업사는 농업기술, 경영관리능력이 뛰어

나고 지역에서 수준이상의 영농실적을 가지고 있

으며 자기집에 연수생을 받아 지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중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선정된 사

람도 청년농업사와 마찬가지로 현지사로부터 인

정을 얻어야만 된다.

3 ) 지역에 있어서 營農後繼者 育成體制 確立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단순히 농업의 국

민적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표면적 원인 이외

에도 서비스산업의 蔓延이나 2차산업의 발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상대적

으로 거리가 먼 농촌지역에서의 농민이탈은 최근

에 와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

다. 現業 農民의 이탈 뿐만 아니라 영농후계자

를 지망하는 농업인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사개량보급소나 현농업자대학에서

양성하는 농업후계자만으로는 감소하는 후계자를

보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

부당국은 후계자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地域農業後繼者對策特別事業指針을 작성

하여 이 계획에 입각하여 후계인력을 필요로 하

는 市町村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

한 바 있었다.

이 사업은 우선 농업후계자 육성체제를 확립

하기 위하여 育成對策協議會를 설치하고 후계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

구회 개최를 적극 勸奬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단계에서 지역농업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도록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계사

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

역농업교재를 발간하고 각급 학교운동장에 아동

농원을 개설하며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現場巡廻

敎育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사업 이외에도 후계자들이나 신규로 농촌

에 歸農하는 청년들에게 원만한 영농사업을 전개

할 수 있도록 두가지의 基金制度를 創設하였다.
하나는 農業後繼者 育成資金으로, 이 자금은 기

술을 공동으로 습득하거나 또는 부문별 경영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 및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지원되는 자금을 말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계자들에게 융자해 주고 있다.
또 하나는 1977년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융자

제도인 農林漁業金融公庫資金이 있다. 이 자금은

한번에 자립경영에 도달하기 곤란한 후계자에게

대해 總合施設資金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 貸與해

주고 있다.
이처럼 영농후계자대책은 농정계통 뿐만 아니

라 農業委員會 系統組織 및 농협에서도 독자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全國農業會議所는 家

族協定農業에 관한 普及推進要領을 제정하여 父

子契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영농후계자에 관

한 각종 意識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市町村

農業委員會의 형편에 따라 家族協定農業을 추진

하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결혼적령기에 도달해 있

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총각후계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新婦對策을 수립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조합대로 청년부의 조직

강화와 활동원조를 하며 사회교육을 추진하면서

청년학급, 청년교실과정을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 地域營農後繼者育成과 中核農家勞動對策

特別事業

山形縣의 地域營農後繼者育成을 중심으로 지

역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地域營農後繼者 對策推進

이 사업은 후계자로 선정된 농민들에 대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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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영농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資質과

支援事業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就農者(新規 農高 및 農大 卒業과 도시

로부터 歸農하는 都市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여 이를 기초로 육성계획을 수립하며 이들이 적

절하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유

관기관의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다.

나. 學校敎育 및 家庭 사이를 連帶한 就農助長

우선 초등학교 학생으로 대상으로 영농 희망

사항을 조사하여 자라나는 新世代들에 대한 그들

의 관심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장기계획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體驗學習, 學校農園을 통한 영

농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이들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就農 豫定者에 대

한 硏修敎育을 강화하고 이들과 농가 및 취농예

정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과 제휴를 통하여 연

수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배려

하고 있다.

다. 基礎的이고 專門的인 技術經營 練修强化

영농후계자는 물론이고 취농예정자를 대상으

로 농업경영실습을 강화하고 각종 연수교육을 정

예화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활동을 통한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있도록 지도한다. 귀농자, 신규

취농자에 대한 기술을 별도로 실시하여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있

다. 모든 대상자에게는 기술교육과 더불어 經營

方法까지도 함께 지도하고 있다.

라 . 그룹活動育成 强化

영농후계자간의 정보교환과 기술교환을 위해

그룹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單位營農그룹을 적극

육성하여 그룹간 회의, 세미나 및 훈련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마 . 營農實踐活動 强化

이 계획은 신규영농후계자가 구체적인 營農計

劃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縣農事改良普及

所 등, 농업관련기관으로부터 영농설계부터 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받고,

또 그 계획에 따른 각종 制度資金을 적절하게 활

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市

町村단위로 就農相談센터를 개설하고 영농상담과

지도할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바 . 農業士 活動 强化

농민들의 농업생산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농촌지도기관의 對農民 지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현장에 농업사들을 투입하여

지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만큼 농민들에게 환

영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업사들은 농민들

이 농업사회에서 충분히 자립하고 생산활동을 원

만하게 수행하는데 技術傳道師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또한 신규 취농 농업인들에게도 영

농지식과 경영지식을 습득시켜 주므로서 실패의

기회를 축소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5 ) 勞動對策特別事業

영농후계자들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山形縣의 藤島町 渡前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대책 특별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적인 농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을 일일이 기재하고 이를 集計

分析하고 있다. 또한 건강과 작업능률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효과적

인 병해충 방제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즉 농약을 살포할 때 적절한 機種을 선택하고

방제마스크를 착용하여 중독의 기회를 차단하고

전문 원예작물 재배지대에서는 省力作業을 유도

하기 위한 방법을 考案해 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完熟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 기계화를 연구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수확형식을 乳母

車式으로 전환하였으며 기계가 활용되기 어려울

때에는 발포스티로폴 생선상자를 3개정도 쌓아놓

고 수확하는 방법 등, 아주 간단한 방식을 발명

해 내기도 하였다.
이 이외에도 하우스내에서 작용할 작업복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보다 간편하고

實用的인 服裝을 제작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농촌에서 勤勞하고 있는 농민이 가장 고민스

러운 것은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하기가 쉽지 않

으며 농작물 자체가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고 또 최근에는 施設農業이 발달됨에 따라 연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고 있다

는 데에 있다. 이 문제는 농민들의 노동적 측면

에서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균형적인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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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하나로 부족하기 쉬운 식품을 사용한 調理

技術을 향상시키고 있고, 건강과 노동에 대한 농

민들의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懇談會

를 개최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작업후 피로를 풀

기 위해 맨손체조를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개별

적으로 보다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

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縣保健所는 영농후계자는 물론 신규취농자, 중

핵농가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정규 건강진단을 실

시하며 피로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들의 건강

증진 상황을 복지일환으로 취급하고 있다.

III. 韓國의 營農後繼者 育成을 위한 提言

1. 育成策의 基本骨格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

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施

策推進에 앞서 농촌청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측에

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담당해야 몫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제 문제도 농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는 것인데, 예를 들어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도

바로 農業人 자신의 문제이며 家長으로서의 책임

이라는 인식이다.
한 농가의 가장은 자신의 생각이나 농업경영

의 실태를 제2세에게 이해시킴과 동시에 후계자

에게 결점을 보이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가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家業을 자손에게 상속할

때에는 방법과 生活信條를 분명히 하여 미래의

비젼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2세는 家長의 자세에서 농업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으로 의욕적인 결단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농업경영을 하니까 이런 점

이 좋고 유익하다는 매력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들

어나야 하며 그러한 점을 가지고 실천적인 農業經

營의 수범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家父長的인 욕

심만으로 長男에게 혹은 내마음에 드니까 어느 아

들에게 하는 식의 농업의 대를 잇게 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시각이다.

日本政府당국은 당국대로 영농후계자가 희망

을 갖고 농업속에서 생활하는 보람을 느낄수 있

도록 생산과 생활에 관련된 環境을 整備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家長의 책임이지만 농업을 한다는 것

이 단순히 한 가정의 일만은 아니며 과정은 바로

농가 스스로 또는 指導敎育機關만으로 완성될 문

제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根據에서 비롯된다.
行政機關이 환경정비를 위해 과감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感知되고 있

다. 農地를 相續할 때 均等相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가고 있고 가격정책을 확립하여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후계자의 經營移讓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稅制改善, 農業者年金制를 확충하는 등

시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① 追隨敎育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奬學金制度를 신설하고, ② 작업후 여가

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마을단위로 확충해

나가며, ③ 후계자 育成資金을 제도화하여 임시

방편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④ 농정과 文敎政策에서 영농후계자 교육이 갖는

法的 地位를 활고히 하기 위해 후계자교육의 위

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⑤ 農業士 등, 지도농

가를 제도화하여 육성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⑥ 支援體制에 대한 시나리오가 작성

되어 그 계획에 입각한 확고한 지원책을 수립 시

행해 나가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던 인력이 2, 3차산업으로 이동

되는 것은 所得 平準化現象의 한 단면이다. 그러

므로 農村人力(특히 中核農業人)이 안심하고 농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인되기 위해서는 영농

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해야 한다. 매력있는 농업

으로서 만족스럽게 종사할 수 있으며 또한 보람

된 직업으로서 농업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적정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나친 육체적 고통이

뒤따르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1일 8시간 노동

에 주 1회 정도의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 行政機關 및 學校의 機能分擔에 의한 單

一化된 育成指導 强化

後繼者 養成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해

서는 成果가 微微하다. 다양화된 오늘의 영농후

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각 기관의 기능이 발휘될 수있도록 육성체

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道·

市·郡의 행정체제속에 일련의 행정적 지원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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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窓口를 단일화해야 한

다. 또한 후계자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회교육, 지도

사업, 농업단체들이 긴밀한 連繫를 도모하면서 기

능을 분담함으로써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육성지도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영농후계자 육성은 농업에 대한 흥미를

靑年들 스스로 발굴해 내기 위한 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교육만으로는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특히 대학입학시험 전쟁이 격화되면서 學

力中心主義에 빠져있는 현재의 學校敎育은 농업

이나 노동의 가치를 인식시키기에는 대단히 부족

하고 또한 農心을 大地에 뿌리내리기 위한 교육

으로서는 교과내용은 물론, 方式부터 달라야 할

것이다.

후계자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바르게

理解시킬 필요가 있다. 言論媒體도 학생들이 농

업과 농촌을 바르게 인식하고 폭넓은 자세로 無

限한 可能性을 지닌 유망한 직업분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도자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농후계자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도 정비확충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과 밀착된 연수와 인간으로서의 농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를 지속하기 위한 後

繼構圖의 핵심은 떠나버린 농민들의 소매를 붙잡

아 끄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

하겠다는 의욕에 넘치는 청년들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상품가치가 발

휘될 수 있도록 포장사업, 물류체계개선 등, 제반

조건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형식을 빌

어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경영이 되어야

하겠기에 생산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교

육이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내용의 중심

은 노동의 신성함과 정신력을 제고하는 등, 感覺

的인 교육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自主性과 創意

性을 발휘할 수 있는 實用敎育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내용은 단

순히 기술교육, 즉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고도

의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습득시키는 일도

완료되어서는 안된다. 보다 실천적인 교육의 장

소로서 人間敎育, 농업으로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農業觀과 價値觀을 배양하는 학습이 무었보다 중

요하다.

3. 後繼者의 公的 認證制度의 導入

새롭게 농업에 취업하는 영농후계자들은 市場

經濟에 積極的으로 對應함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

는 協同精神을 보유함으로써 自發的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生産擔當者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정신과 기술력은 사회의 공통재산으로서 취

급되고 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덴마크의 그

린(Green)證書交付制度를 導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佐佐木, 1999).
일본은 이미 前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도

부현의 농업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영농활동

을 하는 사람 가운데 縣知事가 農村指導者로 능

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組織的으로 연관되어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농에 필요한 機能이나

專門知識이 就農條件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단점

을 갖고 있다. 農業士나 指導農業士가 되더라도

그 認證에 대해서는 特定의 就農機會를 갖거나

경제적 報酬를 얻는 資格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이러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種苗技士 또는 施設園藝技士 등, 일부

분야에서 技士資格證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널리 公認받을 수 있는 실직

적인 자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제 자격제도는 덴마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農業敎育制度와는 근본적으로 差異点이 있

다. 그린제도는 30 ha이상의 農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資格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년

내지 10년의 학교교육을 졸업한 청년으로서 다음

세단계의 농업전문학교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修

了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단계는 기초교육과정

으로써 농업전문학교에서 6개월간의 학습교육과

認證農家에서 12개월의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젊은 후계자는 농장노동자로서 雇

用될 資格을 갖게 된다.

제2단계는 제1단계과정의 연속으로서 직업·

기술교육을 심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18개월의 농장실습교육 및 6개월간의 농업전문학

굥에서 授業學習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수

료하면 熟練農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며 短期間

의 農作業을 責任맡아 종사하는 일이 허용된다.

제3단계는 제2단계의 과정을 계속하는 것으로

農場管理者敎育課程이다. 이 과정에서는 18개월

에 해당하는 硏修期間이 주어지며 실습과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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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진행된다. 이 기간 중에 14개월은 교육과

직업경험을 갖는 기간이 주어지지만 타산업의 근

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農

場經驗은 최저 6개월이상이 되어야 하며 나머지

4개월은 농업전문학교에서 生物管理技術, 財務管

理技術, 농장경영관리, 自己啓發 등의 교과를 이

수하게 된다. 이 18개월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

게 되면 農場管理者로서의 능력을 인증하게 되는

소위 「그린」證書가 수여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의 기

간이나 내용등에 生産現場에 근사한 농업자의 소

리가 반영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의 농업에서 持

續可能한 농업의 위치를 확고하게 확립하자면 여

기에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하고 활

동성있는 새로운 農業人力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능력이 있고 참신한 농업후계인력은 지금까지

의 관행적 친자경영의 형태에서 과감하게 탈피하

여 능력을 사회의 공통재산과 위치에서 공적 인

정을 받고 인정된 것을 근거로 就農시스템을 구

축하는데서 비로소 탄생된다는 사실을 認知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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